
올 한 해 제주 주요 관광지 42곳에

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활동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부터

문화관광해설사 218명을 배치해 제

주의 역사, 자연, 문화유산에 대한

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시작했다

고 22일 밝혔다.

이번 새롭게 문화관광해설사가

배치되는 곳은 새별오름, 설문대할

망전시관, 향사당이다. 들불축제가

열리는 장소로 잘 알려진 새별오름

의 경우 제주시의 요청에 의해 시

범적으로 배치된 사례라고 했다.

이곳을 포함해 제주돌문화공원,

해녀박물관, 4 3평화공원, 삼성혈,

마방목지, 성읍민속마을, 천지연폭

포 등 제주 전역의 관광지에 현장

여건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했다.

제주도는 2001년부터 문화관광

해설사를 양성해 왔다. 지금까지 8

회에 걸친 양성 교육을 통해 배출

된 인원은 총 351명이다. 진선희기자

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가

지난해 판매액 106억원을 기록하며

2016년 출범 이후 최고 실적을 달

성했다.

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

탐나오의 최근 3년간 판매액은

2023년 67억5282만여원에서 2024년

77억7283만여원, 2025년 106억4880

만여원으로 증가했다. 회원도 지난

해 기준 누적 35만7700여명을 확보

했으며 연간 판매 건수는 9만여건

에 달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

이고 있다. 이에 대해 도는 탐나오

가 낮은 수수료 구조를 바탕으로

도내 관광사업체의 온라인 판로로

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.

제주도는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

올해 판매 카테고리 확대 등 제주

도관광협회와 함께 플랫폼 확대 개

편에 나선다.

급변하는 여행 트렌드에 대응해

기존 9개 판매 카테고리에 공연

과 골프 상품을 신규 도입하고 7

월에는 농 특산품관을 신설해 1차

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

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. 오은지기자

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 감소세가

이어지면서 제주지역 전체 학생 수

가 전년보다 3000명 가까이 줄어든

것으로 나타났다. 제주형 자율학교

운영과 특수학급 신 증설로 일부

중학교와 특수학교에서는 장기간

이어져 온 과밀학급 문제가 소폭

완화됐지만, 고등학교에서는 여전

히 과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.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

2026학년도 유 초 중 고 특수학

교(급) 학급편성 결과 를 발표했

다. 편성 결과에 따르면 2026학년

도 도내 각급 학교 전체 학생 수는

7만8664명, 학급 수는 3810학급으

로, 전년도에 비해 각각 2703명과

36학급이 감소했다.

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학생

수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다. 2026

학년도 초등학생 수는 3만4265명으

로, 전년(3만6244명)보다 1979명

(5.5%) 줄었다. 학급 수 역시 1754

학급으로 전년(1781학급) 대비 27

학급(1.5%) 감소했다.

도교육청은 학생 수 자연 감소를

반영, 학급당 편성 기준을 하향 조

정해 수업 여건 개선에 나섰다. 동

지역 초등학교는 학급당 26명, 읍

면 지역은 24명으로 각각 1명씩 기

준을 낮췄으며, 동지역 초등학교 1

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25

명으로 2명 줄여 저학년 학습 집중

도를 높이기로 했다.

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농어촌

유학과 IB 등 제주형 자율학교 정

책은 읍면 지역 학교에 긍정적인

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

다. 이번 학급편성 결과 제주남초

(글로벌역량), 제주북초 보목초(IB

) 등 모두 31개교에서 학생 수가

증가했다. 이 가운데 23개교

(74%)는 읍면 지역 학교로, 제주시

와 서귀포시 모두 농어촌 유학과

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학교를 중심

으로 학생 유입 효과가 확인됐다고

도교육청은 설명했다.

중학교 학생 수는 2만361명으로

전년(2만750명) 대비 389명(1.9%)

감소했다. 학급 수는 763학급으로

12학급(1.5%) 줄었다. 학급당 편성

기준을 1명 낮춘 결과 과밀학급 비

율은 54.2%로, 지난해 56.7%보다

2.5%포인트 감소했다.

반면 고등학교는 과밀 문제가 오

히려 심화됐다. 올해 고등학생 수

는 1만8633명으로 전년(1만8711명)

보다 78명(0.4%) 감소했지만, 2010

년 출생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면

서 신입생 수는 일시적으로 332명

증가했다.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

서귀포시 비평준화고와 제주시 동

지역 특성화고(과)를 중심으로 학

생 배치 기준을 각각 1명씩 상향

조정했다. 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율

은 56.7%로, 전년(50.7%)보다 6.0%

p 상승했다.

유치원 원아 수는 4782명으로 전

년(5035명)보다 253명 줄었고, 학급

수는 267학급으로 6학급 감소했다.

특수학교 학생 수는 623명으로

전년(627명)보다 4명 줄었으며, 학

급 수는 111학급으로 2학급 감소했

다. 반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학

생 수는 1189명으로 전년(1162명)

대비 27명 증가했다. 학급 수 역시

218학급으로 18학급(신설 9 증설

9) 늘어났다. 이에 따라 유치원 5학

급, 초등학교 2학급, 고등학교 2학

급에서 과밀학급이 해소됐다.

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변

화에 대응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

를 조정했다 며 학생들이 보다 안

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

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에 힘쓰겠

다 고 말했다.

김채현기자 hakch@ihall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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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학생 수 1년 새 2700명 줄었다

제주시내 쏟아진 함박눈 한라산 일대와 중산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22일 제주시가지에도 많은 눈이 내렸다. 강희만기자


